
지난해 11월 대전의 마지막 캠프에서 음주운전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후 

KBO로부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은 자숙 끝에 11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1군에 등록되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하주석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하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반성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두 경기는 비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12일 LG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후 벤치에 앉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당분간 대타로 기용될 예정이지만 벤치에 둘 수는 없습니다. 복귀 첫 타석에 

들어서면 대전 홈팬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속죄를 다짐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나 부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 1군 엔트리에서 탈락한 박건우는 

이른바 '일감' 논란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수원 KT와의 경기 도중 교체를 요청한 NC 강인권 감독은 팀워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인권 감독은 "선배로서 갖춰야 할 덕목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덕목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 있다. 그 부분에서 박건우에게 많이 

실망했다"며 박건우가 베테랑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강 감독과 박건우는 지난 7일 만났습니다. 박건우는 15일 올스타전에서 

안타를 친 후 1루 베이스 코치였던 강 감독에게 각각 90도 인사를 건네며 해빙 



무드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1군에 합류해 후반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군 엔트리 등록과 함께 21일 한화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링크짱 

 

 

 

두 선수 모두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은 한때 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격수로 여겨졌습니다. FA로 재도입된 오선진에 이어 이도윤이 

빈자리를 잘 채우고 있지만 하주석이 공격과 수비에서 더 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년간 총액 100억 원에 FA에 영입된 박건우는 7년 연속 타율 

0.300을 기록한 중장거리 타자로, 그의 기량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선수의 복귀로 두 팀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3위(28승 23패 3무 549패)로 

반등한 한화는 5위 롯데에 2.5게임 차로 8위로 포스트시즌 진출권에 

들어섰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3라운드부터 4위로 내려간 

NC도 5라운드에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하주석과 

용서를 받은 박건우가 후반전 속죄로 준결승 레이스를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www.xn--9y2boqm9nhmgz9blusspa.com/%EB%A7%81%ED%81%AC%EC%A7%B1/

